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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으로 미술시장 톺아보기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K-ARTMAR-
KET(http://www.k-artmarket.kr/main/main.do)’ 오픈

‘K-ARTMARKET’ 웹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주관하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 시스템 ‘K-ARTMAR-
KET’이 지난 1월 20일 1차로 공개됐다. 미술품 거래 정보, 
미술시장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됐다. 독일 프랑스 중국 등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술품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공개하며 국제적인 
미술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자국민의 미술문화 향유에 
앞장서고 있다. K-ARTMARKET은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쉽게 국내외 미술시장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한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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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프라이스’를 자처한다. 예경 김선영 대표는 “본 시스템을 통해 
미술계 종사자와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미술시장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미술시장에 대한 신뢰도 높은 온라인 플랫폼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옥션 제138회 미술품 경매 현장

인터넷 주소창에 ‘www.k-artmarket.kr’을 입력하면 곧장 
웹사이트로 접속된다. 가장 큰 배너에 국내외 아트페어 리뷰, 
연간 리포트 등이 실시간으로 교체돼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시장동향’ ‘가격정보’ ‘작가정보’ 
‘자료실’ ‘사이트소개’ 등 5개의 탭이 있으며, 각 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더욱 세분화된 목록이 나온다. ‘시장동향’에는 
시장통계 시장리포트 시장분석 통계서비스가 있다. 국내외 
화랑, 아트페어 등 미술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하여 
미술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거래정보’는 
화랑 아트페어 경매(작품/현황)로 나뉜다. 국내 경매회사를 
통해 거래된 미술작품의 정보를 작가별 작품별 일자별로 
조회할 수 있다. ‘작가정보’에는 작가조명과 화랑조명이 있다. 
국공립 창작스튜디오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진 작가를 
소개하거나,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화랑을 소개한다. ‘자료실’에서는 일반인에게 미술시장을 쉽게 
소개하기 위하여 미술시장 입문 자료와 각종 세미나, 연구보고서 
자료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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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주 〈말이 되는 소리〉 2채널 HD 비디오 19분 59초 2015_백현주 작가는 ‘작가조명’ 탭에 소개돼 있다.

1차 공개 이후 약 3개월의 안정화 기간을 가진 다음, 3월 중에 
2차 공개가 이뤄질 계획이다. 2차 공개 시 추가될 자료 및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경매에서 거래된 국내 
작가의 작품과 주요 해외시장 분석자료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2) 
1998년부터 거래된 경매정보 약 10만 건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각종 연구 및 분석 자료와 국공립 레지던시 작가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해마다 단계별로 
시스템 고도화가 진행될 것이다. 향후 진행될 시스템 고도화에는 
DB 분석을 통한 미술시장 거시 통계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한편, 문체부와 예경은 지난 1월 28~29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한국미술 해외진출 전략 컨퍼런스: 데이터와 미술시장’을 
개최했다. ‘데이터를 통한 미술시장 진단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미술시장의 현안을 논의하고 국내 미술시장의 해외 진출 전략 
등을 모색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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